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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시)

◆ 도상학에 관하여

※ 학습목표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 도상학

중세부터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대해 학습하겠다. 텍스트는 「Ikonographie und 

Ikonologie」(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이다. 파노프스키의 가장 주된 영역이 도상학이다. 이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도 업적을 이뤘지만 특히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바르부르크 학파에 

속했던 어떤 부유한 사람이 도상학에 빠졌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의 상거래 목록 등을 다 사들여 

자료를 만들었고, 그것은 나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영국은 도상해석학의 중심지가 

된다. 거기서 특히 파노프스키 같은 사람이 나중에 도상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 모자를 들었다 놓는 행위는?

파노프스키가 논문에서 든 예를 보자. 한 남자가 걸어오다 머리에서 모자를 들었다 놓는다. 인사의 

행위다. 하지만 이런 서양의 인사법을 모르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행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림을 해석하는 데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도상학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 전도상학적 

단계가 있다. 위의 예에서 남자가 ‘모자를 벗는다’라고 인식 하는 것,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일상적 

경험에 입각해서도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전도상학적 단계다. 그러나 예에서 남자의 행위의 

의미를 읽으려면 서양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문화의 

코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바로 도상학적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도상학과 도상해석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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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학에서 하는 일은 주로 제재를 밝히는 것이다. 서구의 회화는 기본적으로 istoria 에 입각해서 

그려진다. (istoria - story(history) 서구 회화는 항상 그 바탕에 문학적 텍스트가 깔려 있다. 그 

문학적 텍스트가 바로 회화의 내용을 이루는 거고, 그걸 형과 색으로 생생하게 눈앞에 보이듯 

보여주는 것은 형식화하는 것이다. 

-istoria

i)성서 - 헤브라이즘 전통

ii)신화 -그리스·로마의 헬레니즘 전통

iii)역사(ex>알렉산더, 한니발의 이야기)

제재만 추측한 주제가 틀릴 때가 있다. 그럴 경우 그림이 가지고 있는 주제, 주요한 테마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땐 해석이 들어가는 도상해석학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부터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한 그림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다. 

▲도상학 연습-컨벤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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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상학적 단계 - 나이가 다른 세 사람이 있고 하늘에 아이가 있고 멀리 도시가 보임(상식만 

가지고도 읽을 수 있다) 

도상학적 단계 - 동방박사의 그림이다.(성서에 대한 상식 필요)

이 그림의 전도상학적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림을 그리는 데 규약, 컨벤션이 있다. 컨

벤션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차원, 사실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보겠다. 

그림 속의 아기는 떠 있다. 공중부양 했다. 실물인가 환영인가. 동방박사가 정말 실물 예수를 봤는가 

아니면 환영인 아기를 봤는가. 이것은 관습의 문제다.

예수가 나사로를 되살리는 장면을 담은 이 그림은 뒤에 성곽이 보인다. 도시인데 하늘에 떠 있다. 환

영이 아니라 리얼한 것이다. 이 그림은 중세의 양식이고 동방박사의 그림은 르네상스 양식이다. 동방

박사의 그림에서 성은 멀리 갈수록 단축된다. 따라서 아기는 환영을 보는 것이다. 중세 양식에서 화폭

은 3차원 공간이 아니라 2차원으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할, 구성해야 할 평면이다. 그러므로 성은 사

실은 실물을 그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원근법적 지각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규약으로 보

면 마치 하늘에 부양한 것처럼 보인다.

양식적인 규약, 컨벤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하늘에 떠 있다 하더라도 양식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것은 리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어떤 것은 팬텀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이 교정의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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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 교정원리를 통한 도상학 연습

※학습목표

도상학과 교정원리를 통해 그림을 분석한다

▲유디트인가 살로메인가

 

전도상학적 단계 

-한 여자, 칼, 쟁반, 구경꾼이 있다(사실적 층위).

-여자의 표정은 만족해 보이고 결연해 보인다(표현적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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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학적 단계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들고 가는 유디트다.

유디트에 대한 기록에 보면 머리를 쟁반에 받치고 간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 쟁반에 잘린 목이 담

긴 세례 요한과 살로메는 아닐까.

쟁반에 목이 담긴 세례 요한이다. 그렇다면 처음의 그림도 살로메와 세례 요한인가. 쟁반의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살로메고 칼의 관점에서 보면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다. 정답은 유디트다. 세례 요

한의 그림들이 유행하자 사람들은 남자가 목이 잘렸다면 당연히 쟁반을 연상한다. 쟁반을 연상하기 

때문에 원전에 없는 쟁반이 들어가는 것이다. 쟁반이 유디트 속으로 들어간다면 반대로 칼이 왜 살로

메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가? 없다. 칼은 항상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살로메는 음탕한 여자로 묘

사된다. 칼을 든 상징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교정원리가 있다. 하나의 제재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예컨대 유디트라

는 제재가 역사에선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로메가 역사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그 유형사를 훑어보면 

이 그림이 아까 같은 그 그림이 살로메인지 유디트인지 확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형사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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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와 주제의 불일치

세 번째 단계는 테마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 작품에 깔려 있는 세계관이나 작가의 인생관 혹은 작품

에 깔려 있는 어떤 시대상을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또 한 번 교정원리가 있어야 된다. 기

독교적인 제재여야 되는데 기독교를 넘어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제재만 기독교적인 것이고 완전

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때도 교정원리가 필요하다. 

고대 로마에서 AD100 년경에 만들어진 부조다. 왕에게 짐승을 잡아서 갖다 주는 헤라클레스다. 신화 

속의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이탈리아의 성당의 벽에 붙어 있다. 중세 동안 고대 그리스 로마는 한 번

도 잊혀진 적이 없다, 중세에서도 계속 고대 그리스 조각의 모티브가 인용되고 중세의 시인들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시인들을 인용한다. 다만 고대에 대한 태도가 중세와 르네상스가 조금 다르다.

같은 성당의 맞은편에 있는 작품으로 위의 그림이 나온 지 천년 후에 그려졌다. 모티브는 같다. 제재

는 헤라클레스다. 그런데 여기 담긴 세계관은 중세적 세계관이고 기독교적 세계관이다. 주인공은 그리

스도고 인간의 영혼과 사탄이다. 그리스도가 사탄을 짓밟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주제가 된 것이

다. 분명히 헤라클레스인데 주제와 제재가 따로 논다. 이것이 중세의 특징이다. 고대 모티브를 차용해

도 세계관은 거기에 엉뚱한 것을 갖다 담는다. 중세적인 신학적 세계를 담아버린다는 것이다. 제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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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일치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중세다. 제재에서 바로 주제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교정원리가 필요하다.

그림을 보면 카르타고 여왕 디도와 트로이아 장군 에네아스의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텍스트에 담긴 

내용은 솔로몬과 선지자 나단의 이야기다. 역시 교정원리가 필요하다.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슷한 고대적 이야기, 피라모스와 티스베의 그림이다.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고대

적인 주제지만 중세 복장으로 묘사된다. 거꾸로 주제를 고대로 취했는데 모티브가 당대적이다.

전도상학적 단계 -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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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학적 단계 - 아틀라스

도상해석학 단계 - 고대의 세계관이 아니다. 아틀라스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다. 사도들을 아틀라스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아틀라스로 보이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이다.

▲ 모티브와 주제가 일치했던 카롤링거 르네상스

 

중세에 잠깐 르네상스(카롤링거 르네상스)가 있었다. 그때 잠깐 모티브와 주제가 일치한다. 그래서 카

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한다. 고대적인 모티브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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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신들이다.(새턴, 주피터, 야누스, 넵튠) 넵튠이 들고 있는 도자기는 그리스 암포라이며 그리스 의

상이다. 주제와 모티브, 제재가 엉성해 보이지만 일치한다. 이것이 바로 카롤링거 르네상스의 특징이

다. 그 시기는 짧았고 바로 로마네스크와 고딕이라는 중세의 전형적인 중세 문화가 바로 시작된다. 

(우)똑같은 신들이 이렇게 묘사된다. 고대가 아니라 중세 복장이다. 고대 신을 묘사했지만 복장 자체

는 당대의 모티브를 이용하고 있다. 주제와 제재가 또다시 각각이다.

 전도상학적 단계 

-소가 여자를 태우고 물을 건너고 있다(사실적 층위).

-여자의 표정은 평온하다(표현적 층위).

도상학적 단계 

-제우스의 오이로파(에우로페)납치?

고대적인 모티브다. 그러나 주제는 완전히 다른 신학적 주제다. 황소가 그리스도고 여자가 인간의 영

혼이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아주 평온하다. 제재와 주제

가 또 각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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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러의 그림이다. 황소의 동작이 크며 여자의 동작이나 표정도 격정적이다. 납치 장면을 보는 사람들

도 절박하다. 제재와 주제가 일치한다. 모티브만이 오이로파 납치가 아니라 주제 자체도 그것을 의미

하기 때문에 격정적으로 묘사된다. 르네상스에서는 고대적인 주제와 제재가 일치한다. 이것이 교정원

리다.

▲ 작품을 이해하는 법 - 도상학, 교정원리, 문화적 징후와 상징의 역사

우리가 작품을 도상학적 단계에서 이해하고 한 번 더 교정원리가 있어야 되며 세 번째로 문화적 징후

와 상징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까지 왔다. 중세 때도 고대는 한 번도 잊히지 않았다. 다만 중세에는 제재가 고

대적이면 주제는 당대적, 신학적이었다. 거꾸로 주제가 고대적이면 제재는 당대적이었다. 제재와 주제

의 불일치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원리를 통해 해석된다. 르네상스는 고대적인 제재에 고대적인 

주제가 결합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대가 부활했다고 할 수 있다.


